
중국, 2015년 원유 수입량 300만B/D
석유제품 포함하면 400만B/D로 증가 전망 … 중동의존도 72 .7% 달해

중국의 석유 소비가 1997년 이후 100만b/d가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석유 소비와 GDP 성장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한데, GDP 성장에 대한

공식 통계가 과장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구조는 급격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 소비 및 원유 수입량도 장기적

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2000년 140만b/d에서 2015년에는 300만b/d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제품을

포함하면 수입량은 400만b/d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의 원유 수입 및 중동 의존도 (단위: 1000b/d, %)

특히,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동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중국의 중동

산 원유 수입량은 2000년 75만b/d(중동의존도 53.7%)에서 2015년에는 218만b/d(72.7%)로 증가할 전망이다.

원유 수입관세율은 WTO 가입 이후 무관세화가 추진되며 원유 수입쿼터의 최소 20%가 비국영 석유기업에

게 할당될 예정이다.

비국영 석유기업에 대한 2002년 실제 원유 수입 할당량은 16만6000b/d로, 비국영 석유기업에 대한 할당량은

수입할당제가 폐지될 때까지 매년 15%씩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은 WTO 가입조건으로 석유 소매시장은 3년 안에 개방하고 도매시장은 5년 안에 개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불룸버그통신도 최근 중국이 2020년에는 석유 소비량의 50% 정도를 수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 2위 석유 소비국인 중국은 현재 전체 석유 소비량의 30% 정도를 수입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수입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은 2020년 원유 생산량이 1억6000-1

억8000톤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석유 생산량이 1억6200만톤 달했으나 석유 수요가 연평균 4% 정도 증가해 공급이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 국영 석유회사는 CNPC, Sinopec, CNOOC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수직일관 석유회사들로 경쟁

관계에 있으며 상하류부문의 자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이다.

해외자산 확보에도 적극적이지만, 경쟁이나 투자정책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 국가 전체차원에서는 국영 석

유회사들의 경쟁으로 중복투자 및 비용증가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CNPC는 수단, 페루, 캐나다 등의 상류부문 자산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벌이고 있고 자회사인 PetroChina를

통해 상류부문 자산 인수를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 홍콩 및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 수단, 이란, 이라크

등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가 진출은 어려운 상태이다. 모회사인 CNPC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이는

것으로 바타나고 있다.

무역회사 Sinochem도 상류부문 자산을 인수하는 등 상류부문 진출에 적극적인데, Sinochem은 CNPC외 30

대70와 합작으로 ChinaOil을 설립했으며, Sinopec과도 30대70와 합작으로 Unipec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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